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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이야기

 BEE Doha Conference 2017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Mat. 28:19,20) 

Focus on Spiritual Salvation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동의 도가니였다. 떠나기 전에 조문상 선교사가 깜짝 놀랄 거라고 
했지만, 사실 나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별로 놀랄만한 일이 없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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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컨퍼런스는 “Focus on Spiritual Salvation, 
Word of God, Gospel, Indigenizing Strategy”라
는 주제로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었다. 카타
르의 특성상 여러 외국인 선교사들이 입국비자를 받지 
못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모두 70여명
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루었다. 

첫날부터 3일간 주제 강의와 각 국가별 선교보고가 있었다. 조선교사는 주제 강의에서 
사회적 구원보다 영적 구원이 중요하며, 세상에 많은 개신교인들이 있지만 순수한 복음
주의자들은 많지 않으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애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선교보고를 들으며 나라의 사정은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
었다. 전체적으로 BEE의 사역이 더욱 확장됨에 감사했다. 가장 충격적인 보고는 카타르 
지부였다. 김 사무엘 목사님이 처음 개척하고 조문상 선교사가 16년 넘게 세미나를 진행
하는 가운데, 카타르 지부는 몇 년 전부터 완전히 독립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사역을 개
척하는 지부로 발전하였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보고에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Focus on Indigenizing Strategy

카타르 지부의 인도자들은 대부분 인도계 전문직 종
사자들이다. 카타르 인구가 200만인데, 이 가운데 인
도계가 50 만 명이나 된다. 인도자들은 주로 치과의
사, 은행원, 천연가스공사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영어를 자국어처럼 유창하게 하고, 더
욱이 인도 출신으로 인도의 방언 3-4개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 이들은 최근 BEE 세미나를 통해 인생에 
큰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를 계기로 BEE 사역에 헌신하였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기 
덕분에 카타르 지부는 현재 날로 부흥하고 있다. 은행에 근무하는 한 인도자는 매주 6개 
그룹을 인도하며 너무 즐거워했다. 한 치과의사는 매주말에 두바이까지 가서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또한 많은 인도자들이 매년 1달 휴가 기간에 본국인 인도로 돌아가서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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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향에서 BEE 세미나를 시작하였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벌써 여러 곳으로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다. 단순히 독립만 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BEE Korea와 같은 
조직이 세워진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컨퍼런스 기간 중에 카타
르 주최 측은 정말 정성을 다해 우리를 섬겨주었다. 참가비에 포함되지 않은 사막 투어와 
야간 유람선 투어를 깜짝 선물로 준비하여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이렇게 대접받는 날이 오
다니, 참 놀랍지 아니한가?!! 

Focus on Word of God, Gospel

마지막 날에는 인도 예배, 네팔 예배, 아프리카 예배, 
중국어 예배 등으로 나누어 예배를 들였다. 나는 조선
교사 부부, 김근식 선교사 부부와 함께 카타르 공장지
대의 네팔 교회를 찾았다. 공장지대로 들어가는 길은 
사막 가운데 회색 임시건물들만 즐비하고 먼지만 흩
날리는 메마른 지역이었다. 그런데 교회 문턱을 들어
서는 순간에 나는 정말 깜짝 놀랐다. 500명 정도 수

용할 수 있는 강당 모양의 교회였는데, 주일 오후 예배인데도 가득 차 있었다. 온통 남자
들뿐인데 찬양의 열기가 뜨거웠다.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문득 70년대 중동 붐
을 타고 한국 노동자들이 대거 중동에 진출했던 때가 생각났다. 열사의 나라의 건설현장
에서 남자들만이 모여 오직 가족들을 위해 돈 벌려고 종일 노동하던 우리의 동포들이 생
각났다. 황금어장이다. 여기서도 카타르 인도자들이 나서서 BEE 세미나를 시작한다고 
한다. 할렐루야!!

최근 카타르 지부가 독립했다고 전해 들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카타르 컨퍼런스는 내가 BEE에 몸담은 지 17년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되었다. 참석한 선교사들 모두 활짝 핀 얼굴로 돌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글-사진 백인호, 편집 이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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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 소식

· 카타르에서 있었던 conference, 루체 팀의 케냐  아웃리치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은혜롭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 2.25일 토요기도모임 후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이 
불가능하신 분은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월 마지막 주에 온비아가 개강합니다. 기도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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